
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를 고려한 

표준 철도사고·장애 수집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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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 록 철도안전관리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(DX)을 위해서는 파편화된 데이터의 통합 및 
표준화가 필수적이다. 이에 본 연구는 국가 차원에서 수집되는 철도사고·장애 정보 데이터의 
새로운 표준을 설계하고, 외부 기관과의 원활한 데이터 결합 및 API 연동을 위한 수집 체계 
개선 방안을 제안한다. 국제 표준 및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용어 모델을 준거로 삼아, 기존 
비정형 사고 보고 데이터의 항목별 속성을 규격화하고 체계적으로 코드화하는 분류 모델을 
구축하였다. 이러한 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를 통해 행정안전부, 기상청 등 유관 안전기관의 
외부 데이터와 즉각적인 융합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, 대형언어모델(LLM) 등 인공지능 
분석 도구의 적용을 통해 다변량 데이터에 기반한 사고 원인의 입체적 분석이 가능해져 위험 
예측 모델의 정확도를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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